
2006 29 2 ( 103 ) pp. 67~98.

劃論文

와 을 통해 본祝辭 字說 冠禮*

양상을 심으로- 17 -

이 은 영
**

1)

리말Ⅰ

과受容 行用Ⅱ

산과 변주 구祝辭 字說Ⅲ

식

사회 미 그 이후Ⅳ

동향

맺 말Ⅴ

참고 헌

국 요약

리말I.

는 어린이가 인이 었 축 면 사회인 자부심과 책 를冠禮

일깨우 해 리는 통 인 남자 이가 상 를 틀어 리고

쓰는 여자 이가 쪽 찌고 를 는 를 울러 말 다冠禮 禮

우리나라에 언 가 들어 는지는 명 다 고 시 지 실

존속해 했 나 사 부 향 행사 시작 는 것 朱子家

보 과 를 같이 다고 추 다 그러나 조 지는 국가 인 차원에禮

그 요 이 강조 고 있었 에도 직 토착 단계에 지 이르지는 못했

시 고 조 후 가면 속 편입 어 미가 약 다가 단 이

이 논 도 이 여 국 특 조 사업단 지원 연구 었

이 여 국어국 과 강사 산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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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다

본고는 가 사회 능 가장 게 행 조 동향

심 가 지닌 사회 미를 짚어 보는 것 목 다 특히

장에 낭송 었 에 논 장 소회나 에祝辭

소감 시편 에 맺고 지어지는加冠字禮 名字說 名

등 작품들 통해 이 에 근 다 이들 작품이야 말字詞

상징 인 미를 함축 고 있 뿐 니라 에 인식 가 이루어지

당 풍습에 가장 직 근 있는 자료라고 가 이다

가 사 부들 식 속에 내재 고 구 는 양상 히게 본 연구

는 나 상 에 해 상 그 요 이 인식 었 사회

능 부각시킬 있 뿐 니라 갖고 지어지는 시 양식

를 규명 는데도 일조를 있 것 본다

례의 과II. 受容 行用

의 시작1. ,禮 冠禮

에 는 를 태어나 가장 처 루는 공식 인  규

고 있다 가 에 는 가 인 즉 자식 우 신  

연소자 행동 책임지우는 미를 담고 있다고 말 다 즉 는

부모 보 를 는 어린이 단계에 벗어나 가 과 사회에 일 역 과 책

임 갖는 사회 존재 공인 는 라고 있다 통에 는 사회

과 이러 미를 갈 입히고 우는 상징 를 통해 출해

다 이 과 복 인간 인간다움 드러내는 가장 이다 리

에 해 는 일단 논외 다 자료가 충분 못 뿐 니라 미 있는 자료를 견 어禮

웠 이다

冠者 禮之始也  ｢ ｣

가 二十而冠 將責 人子 人弟 人臣 人少者之行於其人 故其禮不可不重也  ｢ ｣ 為 為 為 為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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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장식 는 과 몸 가리는 복 도는 사회 집단 습에 라 각 독특

태 착 어 며 라 과 복 도를 공 는 것 그 습

공 는 것 미 다 에 과 복 사용 는 것도 그 집단 책임 있

는 구 원 들인다는 미를 담고 있다

는 구체 는 다 과 같 단계 차를 거 다

첫 번째 단계는 단계이다 자 버지나 고조를 계승 여 종자가

주인이 일 에 사당에 고 고 를 집 청 며告于祠堂 戒賓

를 거행 장소를 돈 고 이나 복 등 갖추어 놓는 것陳設 陳衣服

그리고 참 자 원이 계 질 에 해 자리를 는 것 이 도착 면序立

맞는 것 등 일체 행 가 이 과 에 포함 다 자 버지迎賓客

가 닌 가 종자가 를 주 다는 것과 어질고 를 잘 는 사람 賓

삼 집 게 다는 것 그리고 사당에 고 는 차를 가 시작 다는

것 등 가 단지 개인이나 가 차원에 이루어지는 것이 니라 가

단 사회 맥락에 이루어짐 시사 다

번째 단계는 단계이다 다시 단계 차 나 어지는데 늘어 린

리를 겨 상 를 틀어 주고 번에 걸쳐 과 꾸어 주는 단加禮

계 나 어 마시는 단계 그리고 자에게 새 운 이름인 를 지어醮禮 字

주는 차를 거 다 이 상 를 틀고 워주며 번 갈字冠者禮

입히는 행 는 어린이 계 부 단 상징 다 마시는 것

새 운 지 나 계 질 상징 는 것 미를經過 淨化

갖고 자를 지어 새 운 이름 부여 는 것 사회 통합 미 다

마지막 단계는 후 단계이다 주인이 자를 데리고 가 사당에 고함 써

집 인원 편입 었 리고 웃어른들 고 인사를 드림 써 사

회 공인 는 단계이다 이 자가 부모 존장에게 면 부모 존장

일어 고 후 마 어른들 찾 가 면 어른들 역시

모 답 를 다 자가 인 등 지 를 획득했 보여주는 상징

경주 고 상식 신지 원 쪽  

이 주 인식 구조 미 분 사상연구 집 국 회｢ ｣   

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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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행 라고 있다

통과 를 분리 이통합 구조 보고 있는 겐 에 시

본다면 가 거행 것임 사당에 리고 를 갖추는 단계는 분리

이고 실 가 이루어지는 단계는 이 이며 후 사당에 고

고 주변 웃어른에게 인사를 드림 써 사회 원임 공식 인 는

후 단계는 통합 에 해당 다 단계 가 가 자 를 각각 분

리 이통합 틀 속에 이해 도 있다

이는 권 역시 다른 권 인식과 마찬가지 지

를 버리고 새 운 지 역 부여 는 과 상징 고 있 보여

다 다만 다른 권 인식이 가 체 고통 겪 면 죽 에 가 운

단 경험 고 그 부 새 삶 얻게 는 과 상징 고 있는 것과는 다

르게 에 는 체 미가 거 부여 어 있지 다 가 에 살부 살

지 를 있다 여 에 당 나이를 명 해 놓고 있지만 이

역시 체 미보다는 효경 과 논어 를 통달 여 조 이라도 를    

게 는 나이 라는 신 에 큰 게가 있다 주자가 말미에 언

다 해 본질 이해 는데 요 시사 다

를 폐 면 상에 인 사람이 없게 다 이미 를 는데 인…

일 책임 지우지 면 죽 지 인이 를 랄 없다 갓

이러 만 행 다면 슨 도움이 겠는가

자에 면 는 인이 것 시 는 폐해 는 는 요

이다 그러나 신 담보 지 는 만 행 는 는

미가 없다 속에 신 담고 신 출 는 것 가

겐 경 역 통과 사 쪽  

도민재 사회 미 국 장 균 동 시 원｢ ｣   

연구소

주자가 且自十五以上 俟其能通孝經論語粗知禮義 然後冠之 其亦可也  ｢ ｣

주자가 程子曰 冠禮廢 天下無成人 旣冠矣 且不責以成人事 則終其身不以成人望之也…  ｢ ｣

徒行此節文 何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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갖추어야 조건이면 라고 있다

주자가례의 과 조 의 례2. ,受容 變容

우리나라에 에 공식 이 처 등장 는 것 종

이다 고 사 가 에 월에 들 에게 를 고 태자 삼  ｢ ｣ 伷

다 라는 언 이 보이고 이후 경종 종 거쳐 원종 충 지 약 여회

에 걸쳐 태자 가 이루어 다는 이 인 다 그러나 고 시 지

는 가 부분 행해지고 있었 뿐 일 사 부나 민이

를 했다는 찾 없다

가 일 인 심 시작 것 역시 주자가 가 들어  

여말 이후부 이다 특히 조 시 에 들어 면 이 보

립과 여 상 에 심이 지 해진다 태조가 즉 에 상

는 나라 큰 법이니 조에 부탁 여 경 히 규명 고 고 참작 여

일 법 라 라고 언 이래 태조 에는 권근에게 명 여

상 를 상 게 있고 태종 에는 부에 주자가 에 거

여 에 를 거행 게 것 청 자 이 허를 내리 도 다 그러

나 종 신 조가 린 상소 에는 지 가 다 갖추어 나 단지

를 행사 지 못 는 것이 실 궐 입니다 라는 내용이 견 다 가 갖추

어 있었 에도 불구 고 그 지 가 명목상 존재 에 없

었 이 에 해 는 종 에 다시 이 를 는 검토 소 양

상소를 통해 추해 볼 있다

이 같 는 폐지 지 래여 실행 는 사람이 있어도 습속 에

행 지 습니다 실행 는 사람이 있게 면 드시 많 사람들이 이 게

고 사 가 권 종 春二月 加子 元服 立爲王太子  ｢ ｣ 伷

태조 월 일 미 라인 조 조실 국사편찬 원회 이 같  

태조 월 일 진

태종 월 일갑

종 월 일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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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에 실행 지 못합니다 종 에도 시행 도 니 지 시

행 다면 이것부 시행 는 것이 좋겠습니다

당시 사 부 를 착시키는데 걸림돌이 고 있었 에習俗

논 이다 워낙 많 사람이 행 지 다 보니 간 행 는 것이 히 이 게

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를 회복시 야 요 구 이날 논 는

랫동 굳어진 를 루 침에 고 는 없다는 것과 라 공경 부― ―

부 래 차 해결 어야 임 인 는 에 이 났다

그 후 종 과 에 집 창과 사간 희 는 상

소를 린다 그 내용 남자는 스 살에 고 여자는 열다 에 를 는

것이 법인데 지 나이 열 만 면 부모들이 리에 워 를 거

행 다는 것과 가 식이 없어 겨우 만 면 가 도 고

가 도 가 지 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해진 법도를 만들어 시행토

해야 다는 것이다 이들 상소는 우 폐지 어 있다시 가 다시 사

부 복귀 고 있는 당시 황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

고 법이나 식과는 동떨어지게 거행 고 있 상황이 간취 다 특히 가

인 도리를 책임지우 본래 독자 취지를 살리지 못 고 를

조건 는 습합 어 잘못 운용 고 있 상황 당시 식있는 많

들 논란거리 다 그러나 역시 이날 논 에 도 군 풍속 법

잡 없다 법 만 면 죄 는 사람이 많 질 뿐 풍속 변 시키지는

못 것이다 라는 견해를 내었다 그리고 이 는 차 거 고 나 야

소 주 주자가 에 거해 시행 도 라는 나타난다    

가 독자 인 를 획득 지 못 고 다른 에 종속 고 있는 데에

논란 실에 도 사 태 재 었다 종 부 지 직

에 이르지 못 자 를 러싸고 지루 게 벌어진 논쟁이 그것이다

종 월 일임진

종 월 일 미

종 월 일경

종 월 일갑자

사는 월 일경신 종 월 일 종 월 일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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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시 조 신들 자 나이가 직 어리니 를 를 요가 없이 책

후 미루자는 견과 를 리지 자라면 책 었 라도 국과

계나 신들 는 에 있어 당 권 를 보 없 에

미리 를 행시 야 다는 견 립 다 인 책임 식

있는 나이가 어야 를 거행 있다는 원 과 자라고 는 신분

특 이 우 고 어야 다는 권도 사이에는 가 책 속에 종속

있는가에 과 가 지닌 실효 과 상징 가운데 어느 것 우 시해야

는가에 고민이 나타나 있다

본격 그리고 지속 시행 요 이 고 실 를

러싸고 그 조건과 가 심각 게 논 며 주자가 주 에 거해    

시행 라는 가 포 는 종조를 해 는 사 부 차차

자리를 잡 시작 다 그리고 이후 사림 들이 국 주도 면 식 상

가 보 고 동이 극 개 어 가는 추이 함께 역시 보

양상이 분명해지게 다 실 이 를 여 집에는 자료

들이 차 견 시작 다

그 다면 당시 사 부들 어떤 식 를 거행 는가

다른 마찬가지 에 있어 도 역시 본 역 것 주자가 

다 가 목 과 시행 담 가 들도 장소 

요 도구 부 행 식 자에게 주는 축사

내용에 이르 지 거 게 주자가 내용 취 고 있다 그러나 실  

를 시행 들 원 에 해 몇 가지 를 다

는 행 어 운 일이 닌데 내가 시골 가난 들 보니 매번

구가 갖추어 있지 다고 여 폐 고 행 는 자들이 많 니 진실

탄스러운 노릇이다 복 어 게 얻 요가 없다 그 시三加禮

종 월 일갑 종 월 일신 등에 볼 있다

자 는 그 이후 도 계속 가 다 그러나 를 행 지 경우

사나 에 참여 는 것이 가 고 라 자나 원손 경우에는 나 에 를

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 다 컨 인조 는 원손에게 를 있고 이 사 가

거가 어 종 에 경종 에 종 에 를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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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장 신해 행 다면 슨 어 운 일이 있겠는가

는 매우 가난 고 추 다 라도 지 는 는 것이

다 객 많이 청 고 과 게 증 는 것 가난 집에 는…

당 못 다 병이나 만 도 찮 것이다紙幣

당시 를 는 사 부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했 나가 구를

갖추고 구 는 것이었다 특히 를 면 번 이나 갈 입게 어

있는 과 신 등 용 일상복과 별도 마 해야 는 것이었

에 경 구 어 거나 여건상 쉽게 구해지지 는 경우가 많 다

그런가 면 에는 법 많 경 가 소요 었다 를 해 는

청 고 사 를 해야 했 며 참 사람들 해 해야 는 것 역시

주 자 몫이었다 를 참 사람이 여명에 달했다고 는

도 있지만 청 면 그릇 고 국 에 사 지 못

는 송구스러움 담 도 있는 것 보면 가 편에 라 얼마나 다양

식 루어 는지를 짐작 있다

이에 당시 들 고 에 어 나지 면 시 에도 맞는 법 모

색 다 요 품 별도 마 지 고 를 룬 집에 쓰거나

용 일상복 해 입는 법 등 시 를 고 법이다

에 가 에 거해 를 쓰는 것 분명히 근거가 없지 다 다만頭  幞

과 에 모 이르 를 지 도에는 직이丘瓊山 儀節 金沙溪 問解    

남계 채 말이다 후재 생별집 권지 남계 생어 에 어 있다 先生曰 冠禮不  ｢ ｣

是難行底事 而余觀近來鄕曲寒士 每以器具未備 多有廢不行者 誠可歎也 三加冠服 不必求其難得者

若以時服代而行之 則何難之有哉

택당 생별집 권지 家戒 冠禮 雖甚貧陋 無不可行 多請客重贈弊 非貧力所宜 壺酒紙幣亦可…  ｢ ｣

송자 부 권 연보 九月 仍長曾孫冠禮 遠近士友觀禮者百有餘人… …  ｢ ｣

권지蒼雪齋先生文集 與鄭善長 敢請兄作賓 或可光臨否 貧家未有療飢之物 待客不過一 豆  ｢ ｣ 楪

腐湯而已

미 언 南宮億問目 冠禮 禮之重者 而時俗行之者鮮矣 考之家禮 節目疏略 何以則不悖於古  ｢ ｣

禮 亦合於時宜歟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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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는 자가 니면 쓸 없다 그래 신 다라고 했 니公服 儒巾

그 다면 마도 이를 어 면 내용과 가 식만 좇 는    

어 운 것 보인다 개 에 히 여 는 것 는 가 가장 크禮家 時宜

다 자 주자도 를 다 회복 없었고 퇴계 곡 역시 를 모周禮 宋禮

회복 는 없었다 직 체 인 도 사 에 지를 당 지時俗

름이다

채 남계집 편 가운데 있는 이다 에問答講學論禮  ｢ ｣

답 는 태 어 있지만 집 에 이 조카들이 이 있어 곧 를成童

게 것이므 미리 강구 다고 면 복과 사용 는 를 이 있

게 논했다 논 쟁 번째 가 단계에 복 공복 사용 는가에

이다 가 에 그 게 다고 규 고 있고 역시金友壽 翁  

그 게 썼 니 가 없다고 언 내용이 보인다 그러나 직 가지고

있지 사람 공복 쓸 없다는 도상 에 부 힌다 이에 해 丘

과 를 고증해 보고는 그 게 없 므瓊山 儀節 金沙溪 儀禮問解    

건 신 다는 어낸다 그리고 결국 가에 는 시 를 히 여

다는 논리 해법 찾는다 자 주자 퇴계 곡 역시 고 회복보行禮

다는 시 속 에 어 나지 도 는 향 이루어 부연함 써

논지를 강 다

당시 엇 는지 는 는 를 루는 사람들에게 논란거리衣冠

다 본래 주자가 규 에 나 있는 복건 모자 복 는 직 가지고 있  

는 복장 보통 는 구 없는 경우가 많 뿐 러大夫 士

명분에도 어 나는 일이었 이다 이에 일 사 부 집 에 는 구 쉬운

신 는 일이 많 다程冠 笠子 儒巾 그러 시속에 해 는 다른

권南溪先生朴文純公文正集 答崔汝和問 家禮 冠禮依家禮用 頭 非不井然有據 第丘瓊  ｢ ｣ 幞

山儀節金沙溪問解 皆言今制非有官者 不可用公服 乃以儒巾代之 則恐亦難以違此 而直從儀禮之義家

禮之文也 蓋禮家所重 以時爲大 程朱旣不能盡復周禮 退栗亦不能盡復宋禮 唯其未嘗見禁於時制俗例

之大體

좀 후 인 사 에는 를 고 심 를 는데 같지  

니 어찌 일이냐고 는 내용이 견 다 사 권 경사 이를 통해 추  ｢ ｣

컨 조 후 지도 집 에 라 신분에 라 조 다른 태 사용 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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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 용 는 것이 를 폐 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 이었다

차를 이고 간소 는 것도 당시 태 다 이러

경우 사 부들 도구나 차보다 신과 를 부각시킴 써 식 결함

보 고 했다

후 에 내 면 도 역시 상 해 다 이른 날짜를 고

며 번에 걸쳐 우는 목 진신 가들 잘도 행 다 그러

나 자식 우 신 연소자 행해야 것 책임지우는

일에 해 는 거개가 어 다 그런가 도 가 인이 에 부족해

그런 것이겠는가 니면 고 사람 어질고 불 함이 같지 그런

것이겠는가 돌 보건 내가 죄를 얻어 변 고 에 있 니 가 가 어 筮…

를 도 없고 어진 붕우를 모 다가 맞 도 없다 가醮 儀文 度數

도 단략 다고 만 니 내 마 에 어찌 걸리지 겠는가 그러나 나는

생각 다 입고 행동거지를 익히며 가 에 과 이 노릇 고玄端 賓 贊

양 는 것 인 도구이지 인 도가 니다 인 도라는 것 효

충신 닦 며 그 리를 잃지 일컫는다 고인에게는 도구가 있 면

이 도가 있었 나 요즘 사람에게는 낱 도구만 있지 도는 없어 다 낱 도

구가 어찌 인이 게 겠는가 사람과 지 사람 어질고 불 함 이

래 같지 는 것이다 그러 니 도가 행해진다면 도구는 소략해도 찮다

는 도구가 소략 다고 여 못마 게 생각 지 말고 도가 행해지지 못함

걱 여라

사계 집 조카인 익희 가 들 를 르고

자를 지어주며 쓴 가운데 일부이다 짐작컨 익희는 리 거나 좌천

것 보인다

권지滄洲先生遺稿 冠子萬增說 降至後世 儀文度數 亦旣詳矣 所謂筮戒三加之節 薦紳家類  ｢ ｣

能行之 然責以爲人子爲人弟爲人臣爲人少者之行 乎昧昧 其故何也 豈儀文度數不足成人而然耶 抑槩

古今人賢不肖不同而然耶 顧吾待罪荒郡 遠家廟不能行筮醮之禮 無賢朋友可以戒宿焉 儀文度數 可…

謂太略 吾之心 不其介介乎哉 抑吾思之 服玄端習容儀賓贊揖讓廟門 成人之具 非成人之道也 成人迺

之道也者 修其孝悌忠信 不失其序之謂也 古人有其具 斯有其道 今人徒有其具 道則蔑聞 徒具豈能成

人 古今人賢不肖所以不同也 然則苟其道之能行 卽其具略焉亦可 爾無以其具之略焉爲 惟不能行其歉

道是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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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가 에 를 행 도 객 도 없었 처지 것 보

인다 이러 상황에 간소 게 를 거행 면 그는 과 는儀文 度數

도구 요약 는 도를 거 다 그리고 도孝悌忠信

가 상 해지고 사람들이 목 충실히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 고 자식 신

연소자 갖추어야 행동 갖추지 못 는 이 는 낱 도구

만 있 뿐 도가 없 이라고 역 다

念吾淪穽罟 생각 면 내 죄에 걸린 지가

今焉八載闋 지 이 다 었 니

那意尙保存 어찌 랴 직껏 살

得延絲縷息 실낱같 목 연장

爾 孫冠覯 冡 그리 여 맏손자 를 보니

喜慶寧際極 고 경사스러움 어찌 이 있 랴

所恨客寓荒 스러운 건 객지 거처 황량 여

冠儀違古則 식 법도에 어 남일

未遑戒賓贊 모 고 울 겨를도 없거든賓 贊

況議三加節 구나 목 논 랴三加

徒然突而弁 부질없이 에게 만 우노니

規度嗟太缺 법도가 결여 었구나

去年阿全冠 작 에 에도

亦曾嘆儉略 일찍이 검략함 탄식했었노라

儉略奚暇言 검략함이야 말 겨를이 있 랴

成人非在物 인이 는 건 건에 있지 는 법

상 신 이 맏손자 면 에게 를 주고 지어 구 장편冕

시 일부이다 계축 이 있고 난 후 신 조 부 보 부永昌大君

탁 사람이라는 이 춘천에 있 며 손자 면遺敎七臣

는 버지를 라 잠시 버지를 러 차에 다 이런 사 이었

에 맏손주 는 과 어느 나 갖추지 못 고賓 贊 三加

권지象村稿 冠孫冕  ｢ 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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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만 우는 태 간략히 이루어 다 뿐만 니라 당시 건강이 좋지

버지 신 붓 잡 조차 없어 입 고 이를 다른 손자에게 겨

게 여 시를 다 그 에 우 시에는 게 손자 를

루지 못 는 버지 통 심 이 짙게 드리워 있다 그러나 인이

는 것 건에 있지 다고 며 이어가는 구구 당부는 어느 식 인

축사보다도 간 면 상이 있다

택당 이식 집 에 만들어 축사 신 사용했다고 는 다

시 역시 당시 장 다른 면모를 보여 다

畢 吾全老娵 월 이 날 는 벌써 늙었는데

加冠汝亦丁 리에 썼 니 이 도 어른이라

詩書先世業 시 에 힘써 업 잇고

廉節本心靈 청 과 조 본래 마 지키라

學善非干譽 어찌 명 를 얻고자 리

修容要踐形 용모를 닦 면 늘이 주신 삶 라

唯思鹿門計 어느 나 녹 계책 생각 며

終始保脩齡 몸 건강히 래 래 살 를…

將備成人禮 장차 인 를 갖추 는데

其如若考喪 어버이를 잃 듯 상사 어이

三加雖有缺 삼가 엔 결함이 있 나

四責可無忘 가지 책 는 잊 없어라

孝弟居家行 효 는 집 에 해야 행실이고

忠恭處世方 충공 상에 처 는 법

先君鹿門計 버님께 주신 녹 훈

此日思還長 늘 래도 생각

시는 택당 이식이 들인 이단 에게 지어 것이고 래

것 외재 이단 가 조카에게 지어 것이다 택당 손주이자 외재 조카인 이

여 가 그 조카 를 당 여 쓴 書授從姪道鎭說｢ ｣ 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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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있다 이 버지 상 이라 를 루지 못 는 것이 원 이지만 부

모님 라 없이 들 를 루는 사 동생이 를面命

갖추지는 못 나 인 시작임 요 게 인식시키도 마 말

부탁했다 는 내용 시작 고 있다 부탁 이여 역시 거듭 喪

고 말이 이 지 는다 고 면 도 집 훈계를 간직 고 후 에 는

일이니 이러 라고 그만 있겠느냐 고 면 말 열고 있다 그

리고는 마 말 에 가지 사연과 편 축사를 소

개 다 각각 동생이 를 룰 있었 일이다 계부가 를季父

에는 우거 집이 추해 갖추어 를 르지 못했고 동생이 를

는 국상이 나지 를 룰 없는 편이었다 돌 가신

부모 명 자체를 폐 지는 것 보이지만 버지 계부는

특 상황 당해 를 리지 못 게 자 신 훈계 시를 남 는

것 그 다

첫 번째 시에 택당 주 자사 간곡 요청도 뿌리 고 처자를 데리劉表

고 들어가 약 를 캐며 살 고사를 어 고 있다 이를鹿門山 龐德公

통해 달 고 는 것 에 쓸리지 고 자신 신 지키며 사는 삶

이다 이단 도 조카를 시에 어버지가 남겨 녹 산 고사를 고 있

며 지 이여 역시 이 편 축사야말 우리 집 에 들 를

면 남겨 큰 훈이니 삼가 축사를 굳이 다릴 요가 없다 고 말 고 있

다 그리고 자신도 간략 게 축 말 남겼다

곡집 권지 에 어 있다  

시는 택당 이식 집인 에澤堂先生續集 兒端夏將婚加冠 適棲寄隘陋 不能備禮 書此以  

라는 목 실 있고 래 시는 이단 집인 에代祝辭 畏齋集 昔在庚辰正月 余年十 ｣ ｢

六 將婚加冠 先府君以棲寄隘陋 不能備禮 書授一律 以代祝辭曰 畢娶吾全老 加冠汝亦丁 詩書先世

業 廉節本心靈 作善非干譽 修容要踐形 須思鹿門計 終始保脩齡 不肖每敬誦之 而於六句之訓 無以

奉行其一二 到今顚沛還鄕 益有感於鹿門之戒矣 今姪子 年十五 亦將婚加冠 而時當國恤 不能備三簹

加之禮 第講家禮冠禮章 仍取司馬公責以四者之行之義 及先訓鹿門之意 成一律以贈之 也其勉服並 簹

이라는 목 어 있다此訓 無若余不肖而 失訓辭也 詩曰隳 ｣

가 겹쳤 를 미루는 것 본 인 조건이었다 특히 주 자가

이상 상복 입었 자식 는 룰 없었다 국상시에 를 거행 지 못 다는

것 역시 가 에는 목 어 있지 지만 신 도리 들여지 것이다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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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당가에 자손들 남겼다고 는 축사는 를 거행 상황

를 거행 는 사람 심 집 에 특별히 주고 싶 훈 등 포함 구체

맥 고 있다는 에 식 마 어 있는 일 인 축사 는 구별

다 엇보다도 집이 가난해 는 여러 가지 사 집 떠나 있거나

식 요건 구 지 못했 포 보다는 간소 거나 변용 는

식 택 고 식보다는 미를 부각시키 했 식 있는 들 태도를

잘 보여 다 이러 면 가 단지 를 조건이나 편이 나

사 부들만이 별 행 국지 인 에 벗어나 생 그리

고 식보다는 가 부각 사 부 폭 게 용 고 있 미 다

산과 점층의 변주 와 의 식III. , 祝辭 字說

주지 다시 는 우리나라 사 가운데 가장 착이 늦었 뿐 니라

보다는 에 주 지해 있 다 그러나 조 사 부들正禮 變禮

가 가지는 상징 인 미 신 인 는 높이 평가 여 식 간소

거나 생략 는 일 지 있었어도 그 요 과 만큼 극 부

각시키 노 했다 그 를 부각시키 해 가장 보편 용 었 것이

미 훈 에 담 주는 식이었다

해 지어지는 는 장에 각 차마다 낭송 는 축사

자 자 해 지어주는 이 있다 축사가 공식 인 이字說字詞

고 양식 이라면 자 사 격 면 개 인 면모를 보인다 이들

통해 당시 가 지향했 미에 근해 보 다

1. 祝辭

모든 과 에는 는 이 있다 사당에 고 거나 후祝辭祝詞 祝文

토에 고 도 일 식 축사축 리게 며 이는 규범 고 양식

특징 보여 다 역시 각 단계마다 축사가 있다 다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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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사는 신에게 고 는 양식이 니라 자에게 권고 미를 담 언 는

태를 취 다 이는 사당에 고 고 신에게 사를 지내는 차를 포함 면 도

심이 자에게 놓여 있 시사 다 주자가 에 실린 축三加禮  

사는 다 과 같다

좋 달 좋 날에 처 원복 입히노라 어린 마 버리고 인

르라 장 는 상 움이 있고 큰 복 게 를 始加

좋 달 좋 에 거듭 입히노라 는 엄 있게 행동 삼가고

맑게 라 래도 살 큰 복 리 를 再加

좋 해 좋 달에 모 입 노라 함께 살면 그 이

루라 리가 게 도 래 살며 늘 경사를 를 三加

삼가 는 번에 걸쳐 과 꾸는 식 진행 다 단복

변복 작변복 며 복건 모자 복 겨간다 이 단복 변복

작변복 각각 집에 부모를 입는 조 에 임 입는

그리고 사당에 조상 입는 상징 다 역시 나 갈

높이가 해지고 미 역시 것보다 등 귀 게 다 이 게 과 복

높고 귀 것 갈 입히는 행 는 일깨우는 것이고 이諭其志

고 일깨우는 것 진보시키 것 이다欲其德之進也

축사는 이러 각 차 마지막 지 에 놓여 진보 라는 삼가 상징

함축 드러낸다 그 심 내용 간추리면 어린 마 버리고 어른

이는 특이 면이다 주자가 를 포함 이를 해 에는 상 모든 에 축  

사 양식이 구 어 있는데 부분 신에게 고 는 내용이다 만 라도 당사자들에게 주

는 축 는 없고 납채를 사당에 고 는 축사만이 어 있다

주자가 吉月令日 始加元服 棄爾幼志 順爾成德 壽考維祺 以介景福  ｢ ｣

주자가 吉月令辰 乃申爾服 謹爾威儀 淑愼爾德 眉壽永年 享受遐福  ｢ ｣

주자가 以歲之正 以月之令 咸加爾服 兄弟俱在 以成厥德 黃 無疆 受天之慶  ｢ ｣ 耈

사 이에 주에 라는 해三加彌尊 諭其志也 諭其志者 欲其德之進也  ｢ ｣

이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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르라 엄있게 행동 삼가고 맑게 라 함께 살면― ―

그 이루라이다 모든 축사 부분에는 좋 날과 달 경축 는 구

가 놓여 있고 마지막에는 복 라는 축원이 첨부 어 있다 이 부분 풀이

식 취 는데 동종 구 복 강조 효과를 동 다 이 게 풀이

고 해지는 축사를 통해 진보 단계가 분명 게 드러나고 마 가짐에

행동거지 그리고 개인 인 차원에 가 함께 는 공동체 내 계 차

원 그 미가 다 복 크 역시 진보 양景福 遐福 天之慶

태를 보여 다 삼가 가 나고 이어지는 축사는 다 과 같다

맛있는 이 이미 맑게 었 니 좋 주 향 운 고 사

지내어 상 움 시키라 늘 름다움 이어 래 살면

잊지 말 를

는 이 자에게 내 주고 자는 이를 를 린 후에 맛

보는 차이다 이 이 내 주면 자는 상 나 가 릎

꿇고 좨주 고 일어나 자리 러나 맛 본다 이는 천지신명에

사 미를 포함 다 인간 사회 질 가 자연 질 에 함 고

자가 인 인간 사회 뿐 니라 천지신명에게 인 는 상징 차라고

있다 라 축사 역시 등 일 복과 장시킨 어祥 天之休

들이 사용 다 마지막 는 이 자에게 자를 내 주는 자 자 이

다 축사는 다 과 같다

를 다 갖추었 니 좋 달 좋 날 히 에게 자를 주노라 자가

매우 름다워 뛰어난 에게 합당 고 복에도 마 니 래도 보

를

자 자 축사는 가 었 포 는 것 시작 다 그리고 자

주자가 旨酒旣淸 嘉薦令芳 拜受祭之 以定爾祥 承天之休 壽考不忘  ｢ ｣

도민재 논 쪽

주자가 禮儀旣備 令月吉日 昭告爾字 爰字孔嘉 士攸宜 宜之於 永受保之  ｢ ｣ 髦 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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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내 주는 것이 에게 합당 고 복에도 마 것임 언 면 그 속士髦

축원 다 삼가 축사가 갖추어 가고 이것이 공인 어가는 과

그리면 경계 당부 톤 지 고 있다면 자 자 축사는

태를 상 면 언 어조를 취 다 이는 자 자 자체가 라고 새 이름字

부여 면 사회 원 들이는 이른 결 통합 미를 지향 고

있는 것과 맥락 같이 는 면이다

이 듯 축사는 해가는 차를 통해 높고 름답고 복에 충만

인간 모습 상징 동일 미 구조를 갖는다 높고 크고

것 지향 는 고 름다운 어 복과 심 구 식 등 를

고 름답게 꾸 뿐 니라 진보 이라는 미를 상

는데 효과 법이라고 있다 후일 이익에 해 삼가 신 일가

간소 는 식이 보 고 나자 후진이 번에 걸쳐 울 마다

읽는 축사가 이 에 닿고 말이 간곡 데 이를 사용 지 못 는 것이 쉽다 라

고 했 언 에 축사가 가진 미를 단 보여 다

2. 字說

내 구 몇월 며 그 들 를 거행 면 나에게 이

어 것 청해 다 희공 에 는 다고 고 회 가   

 에 는 택 다고 했 것이다 역 못 면 근실 우

지 어 나게 워 거 못했다 삼가 가 나고 계단 래 자

리 나 가 그 들에게 다 과 같이 고했다

이 태 가 구 들 에 고 삼가 를 마

뒤 자를 지어 주면 붙인 명 이다 히 이러 이라고 다字說  

체명변 에는 남자가 쓸 삼가 삼 가 있고 다 후인字辭 申飭 

생 집 권 答李最壽問目 星湖一加 旣有著法 後生實宜遵行 而古之三祝 理到辭懇  ｢ ｣

此而不用 人情有欠

권지草廬先生文集 兪命丙字說 吾友兪武仲 以月日冠其子 請余賓 賓 姬公儀禮之所筮也  ｢ ｣

晦翁家禮之所擇也 懼不能供事 而重違事契之勤 不得以辭也 三加畢 就階下席告其子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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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이 이 인해 등 짓게 었다字說 字序 字解 라고 명 고 있다

히 청 사람이 자 자 자를 주면 자를 짓는 미 그 자

상 달 목 지어지 이다 후 에 면 운 보다는字詞

산 자 이 주가 어 용 었다

그러나 자 여러가지 이 가 사 지 못 거나 식 인 차

만 간소 게 루어 그 간소함 보 고 미를 심 시키는 향

용 도 다

자식 를 거행 에 주인 루 에 에게 리고 를 르고

나면 를 지른 자에게 자를 지어주는 것이 이다 지 들

행경이 를 르 에 그 버지가 나에게 이 어주

를 청했는데 내 병이 나 가지 못했 니 이래 막 를 루지 못

다 그런데 심부름꾼 보내 자를 지어 것 청 고 그에 지어

달라고 니 마도 내 가지 못했어도 간 것 여 고 싶어 것이리라 감

히 사양 있겠는가

맏 들 도연이 동평 공 집에 데릴사 를 고 있는데 공이 도연 시

청 다 가 들이 있는데 이름이 효 입니다 를 고 장가

지 들었 나 직도 가 없습니다 원컨 공께 자를 지어 주시고 나字

가 가르쳐 주십시

자 에 는 이 약속해 놓 는데 병 가지 못 고 이 에

식 루지 못 자 후에 심부름꾼 보내 자 자 청 는 경우를 볼 있

다 뒤 자 에 는 를 이미 고 장가 지 들었 나 자가 없다가 뒤늦게야

자 자 청 는 가 간취 다

체명변 산 편 字說條 士冠三加三醮 而申之字辭 後人因之 遂有字說字序字解等作  ｢ ｣

책에 라는 언 이 있다然近世多尙字說 故今以說爲主

권지睡谷先生集 尹行敬字希靖說 凡冠子 主人宿賓 旣冠 賓字冠者 禮也 今尹氏子行敬將冠  ｢ ｣

其父已前期戒余 余病不能赴 則爲之罷縟禮 又走价請命字 求爲之說 其意以不赴猶赴也 其敢辭諸

권지息庵先生遺稿  鄭生孝先字說｢ ｣ 家督道淵旣贅於東平鄭公之室 鄭公使道淵來請曰 僕亦有

子 名孝先 旣冠而娶 然尙未有字 願公命以字 且進而誨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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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가 면 자는 버지나 장 이 짓고 그 자에 이 있는 해賓

망 있고 명 있는 이에게 부탁 여 자 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

다 를 들어 이여는 이 이름 자를 이라고 지어주 를 청합니다溟 子深

라고 부탁 는 조카에게 그 들 자 지어 있고 시생이

를 고 자를 합니다大而 면 직 자 부탁 이에게 자

지어 있다 어떤 식이든 새 부여 이름 명과 자에 미를 부여

는 역 했 자 자칫 간소함 그 미가 축소 있었 당시

에 게를 얹고 보다 자상 고 분명 게 미를 달 는 역 맡 다

그 다면 자 자 어떤 식 지어 는가

우리나라 집에 자 이 나타나 시작 는 것 여말부 이다 여말과

인인 이색 이곡 권근 변계량 등 집에는 남에게 자를 지어주고 함께 지

어주었다는 자 이 상당 해 내 고 있다 그런데 당시 자 에는

언 볼 없다 이름과 함께 자를 보 는 통이 용 고는

있 나 를 통해 자를 지어주지는 시사 다 자 이 해

본격 미를 갖게 는 것 가 보편 시작 는 조 이

후 보인다 당시 인 라고 있는 사계 장생 가 집람 에는  

지어 자를 지어주는 린다 라는 항목이別作辭 命以字之之意

마 어 있다 여 에 사계는 남송 이 주희에게 지어 송원劉屛山 字詞

체 이 자 이 그 자 에게 지어 를 소개 고 있吳澄 虞彩 虞集 字詞

다 당시 가 집람 향 보 이 편 자를 짓는 식과  

자를 통해 권고 는 식에 있어 나 모범이 었 것 보인다

字以元晦 그 자를 원회라고 지어

권지睡谷先生集 從孫溟子深字說 將冠其子 以書告余曰 兒以溟名 請命字以子深 爲說以訓之  ｢ ｣

권지明谷集 趙生駿命字義 趙生駿命訪余常山謫舍 請曰 侍生冠而字大而  ｢ ｣

신용 강헌규 들 자 통 연구회 에 면 우리나라에 자를  

가 사람 신라 인 이다 그 에 원 등 당에 장 체 를淵男生 金陽

거나 당 국 행 사람들도 자를 사용했다 고 시 에 면 사회가 고

가 달 종 종 인종 연간에 자를 가진 사람 가 폭 늘어났고 신집권 에 들어

면 잠시 침체를 보이다가 리 도입이후 자 사용이 격히 높 진 것 고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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表名之義 이름 드러내고자

木晦於根 나 는 뿌리에 감추었다가

春容曄敷 이 면 름답게 잎 우고

人晦於身 사람 몸 에다 이 감추었다가

神明内腴 심 스런 맘 에 살 찌우

주희 버지 구지간이자 주희 스승이었 병산 주희에게 라元晦

고 는 자를 지어주었다 그리고는 뿌리에 를 감추었다가 잎 우고 몸에

감추었다가 마 살찌우는 감춤 미 권고 말 남겼다 도

규범이나 당 실천 명 를 삶 속에 자주 는 용어 특히 일상 동작이나

태도 계있는 단어를 통해 함축 시 는 것 자를 짓는 식 가운데

가장 일 인 태 다 를 지는 듯 이러 명명 식 에

자에 미를 어내고 논리 며 이를 득 있게 풀어내는 자 역

엇보다 요 다 자 몇 가지 시해 보면 다 과 같다

우 자는 이미 지어진 이름 명 명 포함 과 가지고 지어― ―

다 에는 자는 이름에 거 여 짓는 것이니 이름 자 이고 자淵鑑類函 本  

는 이름 이다末 라고 고 에는 그 이름에 거 여 자를 지白虎通義  

니 이름 들 면 그 자를 있고 그 자를 들 면 곧 이름 있다 라

고 다 이는 이름 공경 여 자를 짓는다 는 인식과도 맥 같이 는 것

식이 부 단 이 니라 포함 일생 통 는 가

립에 큰 미를 고 있 말해 다

는 다보다 것이 없다 에 이 있는 것이니 모든

실 조 에 지어진 자 자 보면 생 속 행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가장 많

등장 다 컨 익희 에 는 거 에 는冠子萬增說 增 兪命弼字直之說｢ ｣ ｢ ｣

이 일 에 는 이여 에 는 이 태直 金粹然字說序 淸 從孫溟子深字說 深｢ ｣ ｢ ｣

에 는 증 에 는 를 에 는兪命丙字說 明 朴泰漢字喬伯說 喬 李生澳字詞｢ ｣ ｢ ｣ ｢ ｣

어 자를 지었다達

淵鑑類函 人部 字依乎名 名字之本 字名之末也  ｢ ｣

白虎通義 論 下 旁其名 之字者 聞名 知其字 聞字 知其名  ｢徳 ｣ 為 即 即

사 冠而字之 敬其名也  ｢ 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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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양자강 회 황 도 그리 귀 다 처 늘 를 얻

것 보자면 에 고인 과 마찬가지이지만 여 다가 는데 이르면

그 크 가 천지 도 함께 있다 그러나 다가 있는 닭 도…

가 있 이다 다는 래에 있 에 많 들인다 래에 있

면 있 욱 많 들인다 데 있는 이나 가 운 데 있

는 이나 졸졸 르는 이거나 고여 있는 작 지 천 이 버 지

지 고 다 나 갈 있는 것 다가 래에 있 있 이다

군자가 다를 보면 겸손히 그 지 있겠는가 다는 모든

들 모 나 가고 나 가가면 루도 추어 있지 는다 잔

이 차고 도도 게 러 도랑에 모여 내 도랑이 고 내 도랑이 모

여 다가 는 것 쉬지 고 이다 군자가 다를 보면 부지

런히 업 진보시키지 있겠는가 다는 고 있는 것이 지극히

어 지 과 늘가 지 간데 없이 르고 있다 천 크 를 다

있 에 천 이를 다 있는 법이다 갖 냇 이 러들어도 다 채워

지지 고 크고 게 어떤 것이든 들이지 못 는 것이 없는 것 포용

있 이다 군자가 다를 보고 그럽게 그 도량 히지

있겠는가

이름이 인 종손에게 이라는 자를 지어 주면 쓴 자 이다 이 자심溟 子深

이름인 이 갖추고 있는 목 미를 갖는다 그리고 그 계溟

는 다 가 들이면 이 는 과 명이 다 즉溟 深

다가 다일 있는 것 인데 다가 있는 것 래에 있

면 어떠 이든 들 이다 루라도 추지 고

이며 엇보다도 지 과 늘가 지를 르는 지극히 포용 가

권지睡谷先生集 從孫溟子深字說 夫水莫深於溟 深故能宗乎 衆水江淮河漢咸歸焉 其始得  ｢ ｣

乎天一之氣 則與行 類也 而積而至於爲溟 則其大與天地參矣 然溟之所以深 亦有道焉 溟處下而受…潦

益 其所處愈下而所益愈多 凡天下之水無遠無近 不遺涓 之細 惟溟之趨者 以其能下也 君子觀於溟涔

可不謙謙焉以蓄其德乎 溟之會衆流也 進而又進 非一日之積也 夫自一勺之多 混混滔滔 集 澮而川畎

瀆 集川瀆而爲溟者 以其能不息也 君子觀於溟 可不 焉以進其業乎 溟所包至廣 環乎大地外與天俛俛

際 無畔岸可尋 極天下之大 故能極天下之深 萬川注之而不加盈 浩浩漫漫 無所不受者 以其能容也

君子觀於溟 可不恢恢焉 以弘其量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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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다 다 이러 속 겸손히 것 부지런히 업 진

보시킬 것 도량 힐 것이라는 군자 목 귀착 다

택이 나지만 면 잃고 거울 맑 나 지가 끼면 진

다 드시 사람이 고 갈 뒤라야 가 생 고 거울 맑

지는 법이다 사람이 사람이 는 것도 탕이 리 고 용모가 출 해

도 진실 다듬고 색 는 공이 없다면 이 잃고 거울에 가 낀 것

엇이 다르겠는가 이름 이니 그 진실 크다 그러나 닦는拭

것에는 도가 있다 닦는 것 닦느니만 못 고 외양 닦는 것

마 닦느니만 못 다 에 곧고 굳 이 없 면 어찌 흰 만 취

것이며 거울에 맑고 깨 이 없 면 어찌 근 것만 취 것인가 사람

에게 내면 곧 이 없다면 다만 외모만 슨 쓸모가 있겠는가 역경 

에 말 다 군자는 그 름다움이 속에 있 면 사지에 펴지고 사업에 

다 고 이에 에게 이라는 자를 지어 다美中

거 가 쓴 이다 에 면 자 이름尹拭字美中說 拭｢ ｣

이고 거가 지어 자는 이다 에 작가는 사람 본 거나美中

지가 끼면 택이 없어지고 지는 과 거울에 다 그리고 리

탕이 고 출 라도 다듬고 색 는 공이 없 면 잃고 말 에

늘 닦 야 는 노 이 요함 역 다 그 다면 엇 닦 며 어떻게 닦는

가 이라는 자는 곧 이름인 본질 에 근 는 식이다 닦는美中 拭

것 는 닦는 것이 힘쓰느니만 못 고 용모를 닦는 것이 마 닦느

니만 못 다 사 흰 과 거울 근 모습이 름답 라도 속 채우는

곧고 굳 이나 맑고 깨 이 없 면 참 이름다운 것이 니다 라

름다움 에 어야 는 법 그러면 그 름다움 드러난다

이 듯 자는 히 이름과 갖고 이름 시키거나

권지魯西先生遺稿 尹拭字美中說 玉之光也而置之則沈 鏡之明也而塵之則昏 必待人刮磨之  ｢ ｣

發揮之而後 玉乃潤鏡乃淸 若夫人之爲人 質雖厚矣 貌雖揚矣 苟無修治潤色之功 則何異於玉之沈鏡

之塵也 汝名曰拭 其義固大 然拭之有道 事乎外者 不若事乎內 修其容者 不若修其心 玉無貞剛之德

則奚取於白 鏡無瑩澈之德 則何取於圓 人無直內之德 則顧安用夫外之貌也 易曰 君子美在其中而暢

於四支 發於事業 用字汝以美中茲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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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 시키는 쪽 지어 다 이 자 이름과 자를 연결시 개인 체

드러내는 역 며 차 미를 산시 일생 통 여 지

야 규범과 가 새 부각시키는 역 다

편 자는 들 자 결합 여 가족 구 원 지 를 드러내고 가족

공동 가 규범 히는 역 도 했다 동일 거나 사 미

들 에 일 부여 거나 합해 미를 이루는 명명名字 名字

식 주 이러 능에 여했다

자는 고 자는 다 도는 고도 니 굳道望 毅 德望 行 …

지 면 엇에 쓸 것이며 근본 나에게 있 니 행해야 것이다

내 도망에게 고 니 마 크게 가지라 갖 이 를 버리지 말고 강상

자임 라 내 망에게 고 니 일에 라 힘 울이라 구가

다 시원스 얻는 것이 있 것이다 다만 굳 마 속에 있는 것이지만 행

에 드러나야 것이고 행동 일에 있는 것이지만 생각에 근본 어야

것이다 일과 행 마 과 생각 리가 어 도 야 것이다

자를 함께 명 는 태 어 있는 자 이다 에 면

들이 를 고 자를 어 자 이 장 이 이라는 이에게는道望

자를 어 그리고 이라는 이에게는 자를 어 자를 지어주었다毅 德望 行

그리고 도는 고 에 굳 어야 고 나에게 있는 것이 에 행해야

다고 강 주었다 그러나 그 개 자는 미를 갖지

못 다 즉 굳 마 속에 있는 것이지만 행 에 야 것이고 행 는 일

에 있는 것이지만 생각에 근본 어야 는 것이다 에 있는 것과 에 있는

것 마 속에 있는 것과 행 이루어야 것 즉 자를 결합 어야만

미가 구 다 이름 다른 이름 통해 보 어 이상

인격체 미를 획득 는 것이다

권지孤山先生文集 金道望德望字說 字道曰毅 字德曰行 道遠且重 匪毅曷以 德本在我 行…  ｢ ｣

之則是 予告汝道 洪大其膽 萬理不遺 綱常自任 予告汝德 隨事勉力 一句缺 豁然有得 維毅在心 發

之於爲 維行在事 本之乎思 事爲心思 表裏相資

자를 함께 짓거나 자 에 자 연결지어 명 는 식 자 에 있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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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듯 자 작 지 에 출 미 산과 심 를 거쳐 말 고자 는

궁극 지 에 다다르는 식 보여 다 이는 자 부 논 출

삼 야 는 자 특 조건과 득 조건 면 논리 차

갖추어야 는 체 조건說體 이 결합 어 이루어진 특징이라고 있

다 그 다면 산과 심 를 통해 자 자 이 다다르는 궁극 지 어 인가

들이 라 것이 나가 니었는데 지 가 라는 것 증

노 함 나이니 인가 개 공자 자 가운데 자공 천부 인 자질이

특해 재산 잘 모 고 자장 과 가 높고 어 불어 인 실천

가 어 웠다 자 는 리 잘 여 작 에는 힘쓰지 다 그

런데 증 만큼 자질 자공 민첩함 르지 못했고 자장 고원함

르지 못했 며 자 풍부함 르지 못했다 그러나 진실 게

스스 를 닦 고 다해 지극 경지에 이르 며 척들에게는

독실 고 벗에게는 신 가 있었다 얼 언 못 는 듯 경계를 늙어죽

지 풀지 고 결국 일이 지 니 해진 를 얻 사람聖道

여 에 있다 이것이 공자께 그 노 함 칭찬 고 자가 결국 이 써

그것 얻었다라고 칭찬 신 이 이다

이 라는 이름 청 에 이 어 우고希魯

이라는 자 함께 지어 이다 우 노 함 사모 다 라는聖得 希魯

일 인 보여주고 있다 컨 황 는 에 라는 자를 지二孫名字說 龍瑞 龜瑞｢ ｣

어 주면 도 이 를 천명 고 인 이 를 히라는 담 고 허목 鄭君兄弟字｢

에 등 들에게 이들 신 상징 는 미說 東益 東稷 同卨 東龍 伯虞 文翁｣

이라는 자를 지어 주면 에 모범이 만 사람이 를 당부했다玄 言叔叟

이주해 국고 산 에 체 국어 논집 국어 연구회 에｢ ｣   

이 국시 책사들 에 래했다고 보고 있다 우언이나 과장 동원 여 사에 신경

쓰고 직 인 명이 닌 간 인 사 법 쓰는 것 등도 상 마 움직여

야 는 능에 그 뿌리가 있다는 것이다

권지明谷集  ｢金生希魯字說 古聖賢人可希者匪一 而今爾之所希 獨於曾氏之魯何哉 蓋孔門｣

諸子 子貢氏天資穎悟而貨殖焉 子張氏志氣高遠而難與爲仁 子夏氏文學博洽而不矜於小德 惟曾氏則

資不如賜之敏也 志不如師之遠也 學不如商之富也 然 乎自修 乎獨詣 篤於親而信於友 臨履慥慥 肫肫

淵氷之戒 至老死而不少解 以卒聞一貫之旨 得夫聖道之傳者在是焉 此所以夫子稱其魯 而程子贊其竟

以是得之者也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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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에 해 는 것 부 시작 다 그리고 공자 자 에 다른 자들

민첩함이나 고원함 풍부함 르지 못 고 노 만 했 증삼 면에 내

운다 역 이게도 증삼에게 노 함 자신 양에 엄격 고 척이나 벗들에

게 독실 있었 조건이었고 평생 얼 언 못 는 듯 경계 삶 실천

게 함 써 결국 를 득 있게 원천이었다 자一以貫之 聖道

이 노 함 이라고 는 이상 인 가 연결 다 그리고聖得

이어 다 과 같 말 미를 구체 면 그 법 시 다得

삼 겸 를 궁구 면 얻 것이 있 면 침 를 다린 자

는 주공이고 용 택 여 가지 이라도얻 면복 면 잃지 자

는 이다 들어가는 곳마다 자득 지 이 없다는 것 자사 가르침이

고 이구 다는것 얻 에 익함이있다는것 맹자 말 이다 증 가만

든 에이르면 그 것 고능히얻 있는것에이른다는것 요체

삼는다 그 다면 군자가 우는 것 역시 힘쓸 를 는 것이면 다

작가가 용 과 맹자 등 경 에 찾 도 어 구 이得    

라는 자 철 어 있다 이른 도를 얻 사람들 행실과 어 이다

추 는 인 행실 나열 고 경 구를 그 어 는 이러

장 를 통해 득이라는 청 시공 어 주공과 연 자사 맹

자 등 과 만난다 그리고 경 말 들 삶 미를 가 그

것 지 이곳 청 이 명심 고 실천해야 규범 새 운 미를

보 다 즉 가지 얻 것만 도 가 있고 어떤 곳에 도 얻 있 며

자신에게 있는 것 구 는 노 통해 얻 있는 것 그것이 聖道

이다 그 것 고 얻 있는 것에 이르는 것 즉 힘쓸 를 는

것이야말 도를 득 있는 법이다

其究與思兼三王 有得則坐以待朝者周公也 擇乎中庸 得一善 則服膺不失者 氏也 無入而顏

不自得 子思子之訓也 是求有益於得 鄒孟氏之言也 至其曾氏之所以爲說 則以知止而至於能得爲要

然則君子之所學 亦可以知所務矣

이 목 맹자 진심장구 상 에孟子曰 求則得之 舍則失之 是求有益於得也 求在我者也  ｢ ｣

인용 것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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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역시 자 자를 통해 지향해야 삶 모습에 이르도 는

자 식 잘 보여 다

에 는 능히 큰 히어라고 말 고 에 는 능히堯典 康誥｢ ｣ ｢ ｣

히어라고 했 며 에 는 모 스스 히는 것이다라고 했다 공  

자는 그것 게 분별 고 라고 고는 이 도는 리 어리 사람

이라도 힐 있다라고 했다 자사는 지면 실해진다라고 했다 마

역시 그것 히는 데 있 름이다 천명 여 이

없다 사람 마 이라는 것도 모 다 얻는 것이어 인과 범인 구분

이 없 니 본체 그 이 없다 직 품이 그것 얽어매고

욕이 가 뿐이다 얽었 에 통 지 못 고 가 에 열리지 못 것이니

통 지 못 고 열리지 에 어 워지는 것이다 그 다면 어떻게

해야 는가 주자는 는 것 라 드 어 처 회복 라 라고

했고 사 는 자신 이 는 것 본 이 편히 여 는 곳 부 나

갈 있어야 다 고 했다 처 공부 는 사람에게 이는 략 요체가

것이다 그러나 부 명 히고자 는 자는 드시 우 삼窮理

고 자 역시 일찍이 공효를 말 다 그 부지런히 독格物致知

를 는데 있다 시 훈에 다 있겠는가丙

이 태가 이라는 자를 지어 주면 쓴 이다 부분에 는 크다는景明

과 우른 이 간략히 명 어 있다 명이라는 자에景 日月 明

도출해 내고 있는 시지는 이다 역시 경 구를 재조합 는 태明明德

명 식 취 다 즉 품이 얽어매고 욕이 가 에 지지 못

요 고 히고자 는 지를 깨우 며 궁리격 지독

권 에 는 이 목에 해四書蒙引 必知止而后能定 安慮 以至於能得 此所以必貴於知止也  静

라는 해 붙 다不然終無得於道矣

권지草廬先生文集 兪命丙字說 帝典曰 克明俊德 康誥曰 克明德 而大學曰 皆自明也 孔子  ｢ ｣

曰 明辨之 又曰 雖愚必明 而子思曰 明則誠矣 夫心德亦在乎明之而已 噫 天命赫然 罔有內外 人心

同得 無分聖狂 則本體之明未嘗息也 惟其氣稟拘之 物欲蔽之 拘故不通 蔽故不開 不通不開 是以有

時而昏也 然則如之何而可也 朱子曰 因其所發而遂明之 謝氏曰 先從性偏處克將去 初學入頭 莫此爲

要 然古之欲明明德者 必以窮理爲先 而程子亦嘗言格致之功矣 其意拳拳於讀書之間 丙乎 其能致志

於詩禮之訓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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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체 는 명명 법 시 는 일 과 이 별도 명 없이 모

경 이나 말 명이 고 있다 이러 식 경 권

를 드러내면 동시에 이를 용 는 자 인격과 상 높이는 역 다

그리고 이러 과 통해 이상 만 존재 는 이나 인明明德

만이 가지고 있는 특 능 이 니라 자 삶 목 구체 인 실천 과

상 얻는다 말과 행실 곧 자에게 는 모습이자 자가

추구해야 당 상 는 것이다

이 듯 축사 자 목 과 미를 자에게 구체 이면 도 명

게 달 는 역 다 고 나 가는 과 에 축사가 진三加禮

보를 지향해가는 진 모습 재 다면 마지막 단계에 놓여成人

있는 속에 자 는 태를 상 고 이를字冠者禮 聖人

자 식 속에 내면 도 는 능 했다 그 일생 통해야 는

나타나고 사회 구 권들과 공 해야 는 나타나며 엇보다 경

말 과 들 삶 토 이해해야 는 그 지고 있다 이름

새겨지 에 평생 간직해야 는 이며 남들이 부르 에 늘 각 며 지 야 는

이 도 다

례의 사 적 의미와 그 이후의 동향IV. 17

주지 다시 는 인 지 역 이 시작 는 지 에 루어

다 이 지 개인 는 존 인 단계에 벗어나 주체 인 인간

도약 는 시 이며 집 사회 구 원 공인 고 역 과 책 를 부여

는 지 이 도 다 그런 미에 사회 원 지 야 규범 고

새 운 마 자 를 당부 는 것 어느 권 인식에 도 볼 있는 본

인 차이다 과 에 축사 당부 고 자 신 는 것도 그런 맥

락에 크게 벗어나지 는다 다만 특이 출 요 주지시키

면 태를 시 고 있다는 에 있다 그 태는 고 사회가 지향 는 이

상 인간 나타난다 주자가 에 는 가 들 신 우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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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소자 역 책임지우는 것 이라고 간단히 명 고 있지만 실상 자에

게 요구 는 목 생 규범이나 양 훨 어 인식과 양 실천

역 모 를 포 여 이상 인 를 만드는 데 있었다儒者

가 가진 이러 이고 고차원 인 격 가 사 가운데 도

독 실행 이 낮 에 없었고 민 지 폭 게 지 못 고 사 부

만 남 에 없었 이 라고 있다 사림 가 등장 면

리 에 이해가 심 고 이를 생 에 착시키 노 이 본격

시작 는 에 야 에 없었 이 이 도 다

국가 건국과 함께 당시 만연 고 있 불 식 민간신 식 습 일소 고

생 양식 착시키 해 심 가 책 보四禮

지만 당장 결 이나 사망 등 존재 변 를 지 실용 이 뿐 니

라 이 이 농후 경우 식 삶에 이해 믿 이 어진 시 에

야 시행이 가능했 것이 이다 즉 는 도 를 탐구 고

양 통해 인격 도야를 강조 며 라는 식 통해 이를 구 고 했 조

사 부들 신 이 모여 이루어 다 당시 장

사회가 요구 는 가장 람직 인간 만들어 내 엄 장이었

며 같 이 공 고 향 는 사 부들이 삶 가 를 인 고 다지는 결속

장이 도 다

그러나 지 사 부 큰 능 는 변이家禮

는 에 면 히 행과 축 양상 게 다 이에 해

사 부들 다 과 같이 말 고 있다

는 인이 는 큰 폐지해 는 는 것인데도 불구 고 지

가 에 는 행 는 사람이 매우 드 니다 가난 계 지만 사실

식해 그런 것입니다 그래 생이 이처럼 지극히 간략 만

들어 사람마다 시행시키고자 신 것이니 그 이 슬 니다

생 집 권 答李最壽問目 冠 是成人之大禮 不可廢者 今人家行之者絶少 雖委於貧  ｢ ｣

而實則無識而然也 先生爲此至簡之儀 欲使人人行之 其意亦悲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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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는 사람이 들 를 루 힘들었 황 이야 고 이를 간李最壽

소 여 보 식에 해 자 복 이 여 에

답 이다 당시 는 궁벽 시골 가난 들이 갖추 힘들고

들어가는 용 역시 많다는 것 계 를 시행 지 는다 고 진단 고

번에 걸쳐 가 는 차를 번 간소 있다 그러나 이에 해

를 행 는 사람이 드 것 집 이 가난해 가 니라 식해

라고 단 지어 말 다 즉 이 구 지 못해 가 니라 본

이해 지 못 는 것이 라는 지 이다 가 간단 만들어 그나마

시행 고자 역시 사실 슬 뿐이라는 언 당시 가 어느 도

었는지 는 황 말해 다

역 이게도 는 나 상 가 고 생 착 어 가는

추 여 속히 쇠퇴 다 쇠퇴는 자체가 매 리즘에 지고禮

식 어가는 경향과 맞 있다 여 에 조 풍습이라는 외부 요인 지

가 자 는 신 인 미가 거 채 단계 만 명맥이 지 다

단 이 포 는 갑 경장 계 해 폐지 게 다

그러나 당시에도 개 를 고 단 에 항 는 사람들 부분 리를

고 식 강행 다 그들에게 있어 리를 르고 쓰는 것

를 루는 것 단지 살 가는 과 에 식 루는 식이거나 구 인 고

집이 니라 철 게 삶 좌 를 고 신 실천 는 식이었 것이다

맺음말V.

이상에 살펴본 같이 는 상 가운데 가장 착이 늦었고

가장 쇠퇴 어들어 는 그 명맥조차도 사라진 통 이다 그

권지星湖先生全集 刪節冠儀 冠者成人之始 其禮甚重 然窮鄕貧士 儀物未備 費則亦多 有  ｢ ｣

不可準禮 故人皆 此而不行 冠禮亦宜參古酌今 刪其繁縟 使人得以易行 單門寒族 方始畢擧而無…諉 歉

矣 其不然者 自合如儀

양재연 국풍속지 사 쪽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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러나 리 믿 에 철했 사 부들이 그들 이 사 고 그들 신

르게 살 해 엇보다 강조 고 실천 했 이 도 다

조 시 사 부들에게 인이 다는 것 체 미 는 것이 니

고 르고 이상 인 삶 해 갖추어야 는 를 미했다 라 를 진

이해 는 사람들 구 어 다고 해 를 포 지 고

차를 생략 는 일 있었어도 드시 그 만 지키고자 했다 는 특별

히 가 그 본연 미를 포함 면 사회 능 충분히 행 시

다 당시 는 도 를 탐구 고 양 통해 실천 했

그리고 이를 라는 식 구 했 조 사 부들 신 명

게 출 다

당시 계를 맺고 지어지 들 그러 신 함축 담 다

가 인 역 부를 단계 체험 면 구 해 보이는三加禮 德

차이고 가 포 면 속 축원 는 차라면 이 과加冠字禮

에 축사는 진보 과 상 고 자 높 도 경지를

향해가고 이를 내면 는 과 구체 다 자를 어린 이 보 히

도 가능태 면 자에 믿 과 를 보

여주고 있는 축사 자 식 에 있어 도 시사 는 가 크다

이 이 사회 통 갖는 시 는 지났지만 사회에 첫 내 는

자를 우 고 권고 는 식 삶 좌 를 시 고 목 식 갖도 는

신 인 삶에도 용 지침 마 해 주 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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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요 약

본고는 가 상징 풍부 게 포함 고 있다는冠禮

가 에 집에 나타난 작품들 심 에 인식

과실행 식 그리고그사회 미를살펴보는것 목 다

가 우리나라에 들어 사 부 본격 능 시작

는 것 가 착 는 부 이다 그러나 실 장朱子家禮

에 는 주자가 시행 는 것에 해 상당 부담 가지고 있었다

차상 번 이나 갈 입게 어 있는 과 쉽게 구 없는 경

우가 많 고 고 손님 해 들어가는 경 용도賓

만만 가 다 특별 사 집 떠나 있는 경우 에 행해야家廟

는 원 지킬 가 없었다 이에 당시 들 에 어 나지禮

면 에 맞는 법 모색 다 요 품 쓰거나 용時宜

일상복 해 입는 법 나 가 는 차를

이고 간소 는 법 등이 용 었다 이 경우 당시 들

미 훈 에 담 주는 식 통해 식 인 결함 보 고 했다

축사 자 를 부각시키는데 가장 보편 용 었 시

양식이다

갈 입는 일상 행 자 이름자 풀이祝辭 字說

부 시작 여 단계 미를 충시 고 도 경지에 이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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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 5. 8.：◉ 2006. 5. 29.：◉

(keyword) (Gwal-ye: the Confucian coming-of-age ceremony),：◉ 冠禮

17 (the 17th century), (congratulatory addresses),祝辭

(Ja:a name given to a young man after the Confucian字

coming-of-age ceremony), (Ja-seol: an explanation of the字說

name), (Juja-gare: a book complied by Chu Hsi which朱子家禮

elucidates the ceremonies to be observed at home by the gentry)

는 식 취 다 이러 식 해가는 차를 통해冠

상징 는 구조 동일 맥락 속에 이冠禮

해 있다 즉 축사 자 단지 사회 원 행해야 는

목 시 고 주지시키는 것에 그 는 것이 니라 는

높 도 경지를 향해 나 가는 과 과 이를 실천 고 내면 는

일 과 그린다 이는 가 단지 새 운 지 를 부여 고 역 책

임지우는 인 미를 어 도 자질 구 이상

모델 시 고 이를 내면 도 는 능 했 미 다

특히 는 가 그 본연 미를 포함 면 사회 능 충분

히 행 시 다 당시 장 사회가 요구 는 가장 람

직 인간 만들어 내 엄 장이었 며 같 이 공

고 향 는 사 부들이 삶 가 를 인 고 다지는 결속 장이 도

다 그러나 는 이후 가 식 는 추 함께 쇠퇴

어들다가 갑 경장 강 단 계 거 사라지게 다

식보다 신에 우 를 고 사 부 심 뿌리를 내린

격상 이 약 풍습 변 외부 강 등 불가 게 그러

결과를 이 에 없었다 그러나 인이 는 사회 구 원 우 고

권고 는 식 삶 좌 를 시 고 목 식 갖도 는 신

이 이 사회 통 잃 에도 여 히 시사 는 가크다


